
경영권 분쟁에서 이사회 결의 부재를 근거로 상대측 대표
이사의 주주총회 의장 지위를 다투어 임시의장 선임의 건
상정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주식회사 S사(이하 'S사')에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T사(이하 '채권자')가 상대측 대표이사의 주주총

회 의장 지위를 다투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상정할 것을 구하는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임. S사는 종래 최대주주 측 대

표이사가 '대표이사회장', 상대측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S사 정관에는 '대

표이사사장'이 주주총회 의장이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에 상대측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사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정관

상 주주총회 의장 지위를 주장하며 '임시의장 선임의 건' 상정을 거부하였음.

 

2. 사안의 쟁점 및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응

법무법인(유) 세종은 채권자(최대주주)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가처분 사건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이를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림.

이사회 결의 부재의 문제

S사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사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S사는 실제 이사회 결의 없이 단지 '이사회 직책변경 품의서'를

근거로 상대측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수년간 결재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임. 법무법인(유) 세종은 주주총회·이사

회 등의 의사 경과 및 결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된다는 법리를 원용하여, 위 품의서가 이사회 결의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음.

정관상 직책 체계의 해석 문제

S사 정관은 '대표이사사장'과 '대표이사부사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회장'이라는 직책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 법무법인(유) 세

종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일방 대표이사를 '대표이사회장', 상대측 대표이사를 '대표이사사장'으로 직책명을 변경한 것은 법적 의미를 가

지는 인사가 아니라 단순한 내부 호칭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이 제시한 위 두 가지 논리를 모두 받아들여, 이사회 결의 부재 및 직책 변경으로 인해 정관상 대표이사사장이 누

구인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S사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

법원의 위 결정에 기초하여 최대주주 측이 임시의장을 선임함으로써 주주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최대주주 측은 신속하게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었음.

 

3. 본 결정의 의의 및 시사점

본 결정은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총회 의장권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정관상 의장직 부여 요건인 이사회 결의의 준수 여

부가 분쟁 국면에서 갖는 법적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특히 본 결정은, 회사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임원 직함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부여된 것인지 여부가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도,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결정적인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줌. 정관에서 특정 직함의 부여에 이사회 결의를 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명확한 이사회 결의를 갖추어 법적 이슈를 사전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또한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양 대표이사 모두 대표권을 보유하는 경우, 주주총회 의장권의 귀속에 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판례로서, 향후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유용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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